
일시 : 2017.03.30(목) 14:00~16:00

장소 : 동대문디자인플라자(DDP) 살림터 2층 미디어룸

A

- 주거가 주제이긴 하나 건축을 매개채로 하여 공예품을 보여지는 박람회임으로 총감독을 

건축가가 아닌 공예가로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

- 작년에 공예박람회에서 식을 주제로 하였을 때 ‘수요미식회’ 칼럼니스트를 총감독으로 영

입했듯이 이번에도 정해진 것을 아니나 공예를 아우를 수 있는 건축가로서 제안을 드리는 

것이며, 변경이 가능하고 추천 시 변경이 가능함.

- 전체 레이아웃을 미리 제안하셨는데 총감독이 선정 되면 전체적으로도 변경이 될 수 있

음을 감안 하셔야 하겠음

- 제안서에서의 재해석을 통해 제안을 하였던 것이며, 총감독이 선정이 되면 총감독과 재

단과의 의도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음.

- 어떻게 보면 공예가의 프로모션의 자리도 될 수 있을거 같은데 그부분이 보완되었으면 

좋겠음

- 최초 기획 의도에 그런것도 있었으나 이것은 이후 총감독이나 주최측과의 협의를 통해 

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노력 할 것임

B

- 공예가와 디자이너는 구분이 됩니다.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경계를 가져야 함. 이부분에 

대 부족해 보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 의문. 

- 비전문가가 알 수 없는 상황이며, 올해 서울국제건축비엔날레의 공유도시와 주제를 함께 

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봤음. 말씀하신데로 공예에 대하여 위원님들 앞에서는 논할 수 

없는 자리이기에 공예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은 재단과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대행

업체에서 잘 할 수 있는 전시 설치 방향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발표하였음.

-공예를 돋보이기 위한 박람회이므로 공예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지에 대

해서 꼭 중점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면 좋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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